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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 1000억 출연하라…서민금융법 여야 합의 머니투데이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적 고통 분담 논의가 확산되며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통과시 서민금융상품 재원 위해 연 1000억 수준의 돈 지불

민간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약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은행권 1050억원, 여전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 금융권 매년 약 2000억원 이상의 출연 의무 발생

5대 지방은행, '중금리 대출' 늘었다… "틈새시장 공략" 머니S

지난달 말 DGB대구·BNK부산·BNK경남·JB광주·JB전북 지방은행 5곳의 신용대출 취급액 중 중금리 대출 비중은 27.52%로 전월대비 3.66%p, 전년 동월 대비 8.14%p 상승

지방은행이 중금리 대출 취급을 늘리는 이유는 틈새 시장을 찾기 위해서다.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 등을 고객으로 끌어들이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

금융사,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소비자 정보 확인 의무 부과 디지털타임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

오는 25일부터 금융사는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펀드 카탈로그 등을 통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했다면,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신한  2차 제재심…"피해 구제 노력 인정받나" 아시아경제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일(3월 18일) 제개. 분쟁조정 결과가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지 관심

 앞서 금감원은 두 은행에 기관경고를, 손 회장·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직무정지·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자사주 2000주 매입…책임경영 강화 한국경제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은 자사주를 매입하며 책임경영 강화 실현. 3월 17일 전 사장이 전날 보통주 2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 취득 단가 78,000원, 총액 1억5600만원

이번 자사주 매입에 따라 전 사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총 8000주로 늘어났다. 앞서 전 사장은 삼성생명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난해 3월 자사주 6000주를 매입한 바 있다.

삼성화재 대리점 vs 독립대리점… 달아오르는 ‘보험 전쟁’ 승자는? 머니S

삼성화재 등 보험사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앞세워 보험 국내영업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으로 독립보험대리점들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회사형 GA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전망

캐롯손해보험 퍼마일자동차보험 1년, 정영호 수익내기 자신감 품어 비즈니스포스트

캐롯손해보험에 따르면 적자폭 확대 흐름이 올해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  퍼마일자동차보험을 판매한 지 1년이 지나 작년 판매돼 다달이 들어오는 보험료 올해 실적에 반영

퍼마일자동차보험은 매달 기본료에 주행거리만큼 후불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특징

한화생명, 업계2위 현대해상 이어 1위 삼성화재와 손잡는다 머니S

대형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이 업계 2위 현대해상에 이어 1위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와 손잡고 공격적으로 국내 보험시장 확대에 나선다.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까지 판매상품을 늘려 기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완전히 넘어서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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